야마무라 가문 옛 주택

하마사키의 대로인 혼마치스지에 면해 있는 야마무라 가문 옛 주택은 메인 건물인 오모야 2채와 토광 2채,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모야 2채와 토광 중 1채는 에도 시대(1603~1867) 후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야마무라 가문은 하마사키 항구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상인 가문으로, 메이지 시대(1868~1912) 초엽에 주택을 구입하고 재산이 늘리면서 토광과 별채를 증축했습니다. 정면에 위치한 가게, 뒤편에 있는 가게와 주거용 건물이 ‘겐칸니와(현관 뜰)’라고 불리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이지 시대에 유행했던 ‘오모테야즈쿠리’로 불리는 건축 양식을 답습한 형태인데, 오늘날에도 교토나 오사카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마무라 가문 주택은 건축될 당시, 마치야즈쿠리(상가주택 건축 양식)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야마무라 가문 옛 주택은 이 같은 건축 양식의 건조물로서는 간사이 지방보다 서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하기의 상인이나 장인들이 이러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들이 부유하면서 세련된 감각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05년에 하기시에 기증되면서 하마사키의 정보를 알리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소: 야마구치현 하기시 하마사키 77
전화번호: 0838-22-0133
영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 무료
오시는 길: ‘오후나구라이리구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3분(하기 순환 마루 버스 동쪽 코스)
Google 지도 링크 확인하기
